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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국 텍사스주, 전기차 충전소에 테슬라 규격 도입 의무화
- 미국 텍사스주가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를 추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일부 충전 업체들

의 우려에도,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NACS(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)를 전기차 충전소에 
포함하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음

- 움베르토 곤잘레스 텍사스주 교통부 국장은 “(NACS와 CCS) 2개의 충전 커넥터는 텍사스주 안에 급
속 충전 포트를 보유한 16만8000대 이상의 전기차의 최소 97%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
승인 배경을 밝혔음 

- 정부로부터 4억780만 달러를 확보한 텍사스주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업체에 의무적으로 NACS 플러
그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임 

- 켄터키주는 지난달 초,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테슬라의 NACS를 채택했음 테슬라의 충
전 방식은 미국 표준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음

2. 脫원전 앞장서던 스웨덴 “20년간 원자로 10기 건설할 것”
- 지난 1980년부터 탈(脫)원전 행보에 앞장섰던 스웨덴 정부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

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
-  로미나 포우르목타리 스웨덴 기후 환경부 장관은 전날,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20년

간 전력 생산량을 두 배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음 
- 현재 스웨덴은 3개 발전 단지에서 원자로 6기를 가동하고 있는데, 여기에 원자로 10기가 추가로 건설

되면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량은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
- 다만, 환경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반발했는데,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라르스 닐손 환경에너지 교수는 

“우리에게 원자로 10기가 필요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”며, “현재 스웨덴의 전력 생산 확대는 풍력 
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”고 주장했음

3. S&P글로벌,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서비스 출시
- S&P 글로벌이 금융기관들을 위해 포트폴리오의 자연 관련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

운 ‘Nature & Biodiversity Risk’ 포트폴리오 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
- S&P는 상장기업이 점점 더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음에 따라 이 서비스를 제공됐

하게 됐다고 밝혔음 
- 지난해 12월 COP15 유엔 생물다양성 회의에서는, 2030년까지 30% 생물다양성 회복 등의 목표를 세

운 바 있음 
- 이번 데이터세트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‘The Ecosystem footprint(지반 측정’과 같은 자연관련 리

스크 지표를 사용해 1만7000개 이상 기업, 160만개 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자연관련 리스크와 영향
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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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투데이, 2023.08.17) 전아현 기자

(조선비즈, 2023.08.13) 유병훈 기자  

(ESGToday, 2023.08.15) Mark Segal 기자 

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275819
https://biz.chosun.com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2023/08/13/H5CARFDMQ5CN5IBCM7DNTORXCQ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https://www.esgtoday.com/sp-launches-service-enabling-investors-to-assess-portfolio-nature-biodiversity-risk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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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韓-말레이 '탄소 포집·저장' K-드림팀 규모 확대
- 한국-말레이시아 CCS(탄소 포집·저장) 프로젝트 연합군에 한국석유공사, ㈜한화, 에어리퀴드코리아, 

쉘 등이 새롭게 합류했음 
- 기존 참여사는 SK에너지와 SK어스온, 삼성엔지니어링, 삼성중공업, 롯데케미칼, 말레이시아 페트로

나스 등임
- 참여사들은 지난해 8월 사업개발에 대한 MOU를 맺고,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국내 허브 부지와 말

레이시아 탄소 저장소를 각각 1곳 이상 잠정 확정했음 
- 참여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저장소를 추가로 모색하

는 한편, 사업 계획의 보완·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임 

2.  SMR로 열을 공급한다고?…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
- 국책원자력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SMR(소형모듈형원자로)을 산업체 등의 공정열 생산수단으로 활

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
- 원자력연구원은 경상북도, 현대엔지니어링, SK에코플랜트, 포스코홀딩스, 포스코이앤씨, GS건설, 롯데

케미칼, 롯데건설, DL이앤씨, DL케미칼, 어프로티움 등 1개 지자체 및 11개 기업과, 원자력 공정열 신사
업 창출을 위해 ‘원자력 열 이용 협의체’ 출범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

- 원자력 공정열을 생산·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, 사업화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임 
- 원자력계는 원자력 열 생산·이용 시스템으로 고온 열을 이용한 암모니아 분해, 수전해 수소 생산, 고온증

기 공급, 천연가스-증기 개질 등 다양한 산업적 용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하지만 상용화 돼 가동된 SMR은 아직 없고, 핵폐기물 처리나 안전은 미해결 상태임 

3. 제주에 '전기저수지' 생긴다…첫 ESS 전력시장 개설
- 산업부는 오는 18일, 260메가와트시(MWh) 규모의 배터리 ESS 사업 입찰 공고를 내어 제주도에 '전기 

저수지' 역할을 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ESS)가 도입될 예정임
- 이번 입찰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, 물량은 제주도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

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음 
-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, 앞으로 제주도의 첫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SS 활용을 전국으로 확대해

나갈 방침임  
- 또 정부는 제주도의 첫 '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' 도입 사례를 향후 전국으로 ESS 보급을 확대하는 계

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임
 

(이투뉴스, 2023.08.12) 이상복 기자 

(충남일보, 2023.08.11) 김현수 기자 

(머니투데이, 2023.08.11) 이세연 기자 

(뉴시스, 2023.08.12) 이다솜 기자

(파이낸셜뉴스, 2023.08.11) 이유범 기자 

(헤럴드경제, 2023.08.17) 배문숙 기자 

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6874
http://www.chungnam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9377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81108394931725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811_0002411275&cID=13001&pID=13000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308111403285240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817000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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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美 쉐브론 "저탄소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투자“
- 미국의 석유기업 쉐브론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저탄소 시범 프로젝트 2곳에 투자할 것이라

고 밝혔음 
- 쉐브론은 약 20만 에이커 면적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, 토양 내 탄소 제거 시범 프로젝트를 주도

하는 카본싱크(Carbon Sync)와 호주 디킨 대학의 블루 카본 랩(Blue Carbon Lab) 등의 다년간의 연구 
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

- 쉐브론은 카본싱크와의 협력이 호주탄소배출권(ACCU)에 대한 기대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정도의 큰 
규모로, 토양 탄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음 

- 또한, 블루 카본 랩에 대한 투자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소금 습지, 맹그로브 및 해초 해양환경에서 
블루 카본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

 
2. Rio Tinto, 캐나다 북부 대규모 태양광 발전 건립 착수…410만 달러 정부 지원
-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리오 틴토(Rio Tinto)가 캐나다 북부 최대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착수함 
- 최근 리오 틴토는 북극권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산(Diavik Diamond mine) 광산에 공급할 전력 생산 계

획을 발표했음 
- 발표에 따르면,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.2GWh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전망

이며, 이를 통해, 디아빅 총 전력 수요의 최대 25%를 공급함 
-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장소에는 약 55MW 크기의 풍력-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, 리오 

틴토는 재생에너지 추가 확보를 통해 채굴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임
- 회사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리터의 디젤 소비 감축과 2,9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예상했음

3. 바이엘, GenZero, 셸에너지 쌀 농업 메탄배출 저감 프로젝트 시작
- 생명과학회사인 바이엘과 탈탄소 솔루션 투자플랫폼인 젠제로, 셸의 자회사인 셸에너지는 벼동사에서 

발생하는 메탄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음
- 새로운 협업은 원격감지기술을 통합한 MRV(측정, 보고, 증명) 메커니즘을 활용하고, 소규모 농가를 위

한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하는 방식임 
- 지난 2년 동안 바이엘이 재생농업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이를 더욱 확장하는 

것임
- 바이엘은 이 프로그램를 통해 물 절약, 토양 건강 개선, 소규모 쌀 농가의 지역사회 생계 강화 등이 기대

된다고 밝혔음

(글로벌이코노믹, 2023.08.11) 이진충 기자 

(인더스트리뉴스, 2023.08.15) 최용구 기자 

(ESGToday, 2023.08.17) Mark Segal 기자 

https://news.g-enews.com/ko-kr/news/article/news_all/202308111502072939def07940f_1/article.html?md=20230811164538_U
http://www.indust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0667
https://www.esgtoday.com/bayer-genzero-and-shell-launch-program-to-address-emissions-from-rice-farming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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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스코, 호주서 ‘그린스틸’ 자회사 설립
- 포스코홀딩스가 서호주 ‘포트 헤들랜드’ 지역에 저탄소 원료 ‘HBI(Hot Briquetted Iron)’를 생산을 추진

하는 법인을 설립했음
- 친환경철 생산에서 필수적인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한 직접환원철(DRI·Direct Reduced 

Iron)을 650℃ 이상 고온에서 압축성형해 조개탄 모양으로 탈바꿈한 제품으로, 포스코그룹의 ‘전기로 
프로젝트’의 핵심 원료임

-그린스틸은 호주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를 활용, HBI의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
대됨

- 포스코 관계자는 “친환경철 생산을 위한 원료회사를 설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면서 “다만 실제 생산 
전 단계로, HBI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”이라고 설명했음

 
2. SK온·에코프로·포드,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 오늘 공식 발표
- SK온과 에코프로비엠, 미국 포드 간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공식화됨 투자처

를 확정하고, 현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함
-SK온과 에코프로비엠, 포드가 베캉쿠아에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

처음임 
-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사 '블루오벌SK' 생산시설에 납품됨 
- 블루오벌SK는 미국 켄터키주 2곳, 테네시주 1곳 등 3곳에 총 129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고 

있음 오는 2025~2026년 순차적으로 가동에 돌입할 계획임

3. GS이니마, 9200억원 규모 UAE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
- GS건설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 GS이니마가 오만에 이어 이번에 UAE까지 진출하며, 세계 최

대 수처리시장인 중동에서도 글로벌 수처리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됨
- GS건설은 GS이니마가 UAE 수·전력공사가 발주한 한화 약 9,200억원 규모의 슈웨이하트(Shuweihat) 

4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음 
- 이번 수주 계약 체결은 올해 1월 한국정부와 UAE의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(MOU)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

나온 첫 사례임
- 사업 구도는 시공 후 운영권을 갖는 BOO (Build-Own-Operate)사업으로, GS이니마는 프로젝트 금융

조달과 EPC(설계·조달·시공)를 전담하고, 준공 후에는 TAQA(아부다비 국영전력회사)와 공동으로 30년
간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운영을 하게 됨

(헤럴드경제, 2023.08.17) 김성우 기자 

(더퍼블릭, 2023.08.12) 홍찬영 기자 

(더구루, 2023.08.17) 정예린 기자 

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30817000415
https://thepublic.kr/news/view/1065591970906292
https://www.theguru.co.kr/news/article.html?no=58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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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기업 공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의 1/3에 불과해...베인&CDP 연구
- 세계적인 컨설팅펌인 베인앤컴퍼니(Bain and Company)와 CDP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, 영국 기업이 

공시하는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의 1/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. 바꿔 말하면, 영국 기업의 탈탄
소화 목표는 실제 배출량의 최대 36%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

- 또한, 2030년까지 배출을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가진 기업의 21%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
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

- 이번 연구는 기후에 관한 CDP를 통해 공개한 약 1450개의 영국 본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됐음. 대상 
기업에는 FTSE 100 기업의 약 91%를 포함하고 있음

- 구체적으로는 영국 기업의 스코프1과 2 배출량의 64%가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스코프3 배출량
의 경우 69%가 감축 목표에서 누락됐음

- 베인앤컴퍼니와 CDP의 보고서에 따르면,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영국 기업 중 21%는 현재 스코프1과 2
배출량에 대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31%는 스코프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
것으로 예상됨

- 또한, CDP를 통해 공시하지 않거나,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,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지 않아서 영국의 
넷제로 계획과 관련하여 궤도를 이탈한 기업의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

-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정부가 넷제로 전략이 현재 1990년 수준에 비해 배출량을 60% 감축한다는 
2030년 핵심 중간 목표를 놓치고 있다는 최근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임

- 현재 진행 상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 기업은 영국의 규제를 포함하여 해외의 규제에 뒤쳐질 위험에 
처해 있음. 즉, 미국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기후공시를 포함해서,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(ESRS)도 
기후 전환 계획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임

- 그러나, 보고서는 영국 기업에 대한 낙관론도 폈음. 먼저 CDP를 통해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시하는 영
국 기업의 수가 2020~2022년 사이 약 130% 증가했다는 점임. 이는 연평균으로 치면 52%씩 증가한 
수치임

- 또 영국 기업은 유럽이나 북미 기업보다 더 빠르게 탈탄소화하고 있음. 영국기업은 CDP를 통해 공시
한 이후 탄소배출량을 8% 줄였음.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서비스 산업은 배출량을 평균 12% 줄였으나 
유럽은 7%, 북미는 6%만 줄였음

- 또한, 영국의 패션 산업은 12% 줄였지만, 북미와 유럽은 각각 7%, 5% 줄이는데 그쳤음

- CDP의 최고 커머셜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덱스터 갤빈(Dexter Galvin)은 이번 연구는 탈탄소화를 진지
하게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음

- 즉, "효과적인 탈탄소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탈탄소화 전략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재정적 기회를 포착
한다. 이러한 기업은 탄소감축을 게을리 하는 기업보다 1.3배 더 많은 기회를 식별한다. 또한 탈탄소화
에서 더 가치있는 기회를 식별하며 평균적으로 각 기회에 대해 예상되는 평생 재정적 영향이 1.6배 더 
큰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부연 설명했음

(임팩트온, 2023.08.14) 홍명표 기자

http://www.impact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039

